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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fairness perception, and social participation percep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onelines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employed young adults living alone in Seoul. To achieve this, data from 1,179 individuals who identified as single-person households in the “2022 Seoul Youth Panel Survey” conducted by the Seoul Institute were analyzed. The research model was evaluat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Specific indirect effects were estimated using phantom variables, and their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examined through bootstrapping. 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loneliness significantly negatively impacts life satisfaction. Second, depression adversely affects fairness perception, social participation perception, and life satisfaction. Third, depression serves as a mediator between loneliness and life satisfaction, with significant sequential double mediating effects observed for both depression and fairness perception, as well as depression and social participation perception.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empirically demonstrating that both intrapersonal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f societ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lonelines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employed young adults, offering important implications for counseling interventions and soci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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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최근 국내 1인가구는 전체 가구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전체 가구의 36.1%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국가데이터처, 2025). 이는 2015년 대비 약 9% 증가한 수치로, 특히 20~30대 청년층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지역적으로는 청년 1인가구의 약 절반이 서울·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통계청, 2024), 1인 취업 가구주가 최근 10년간 약 23.6% 증가하여 대도시에 거주하며 직장에 다니는 1인가구의 빠른 증가세를 확인할 수 있다(유진성, 2020). 1인가구로 생활하는 것에는 다양한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열악한 주거나 식사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경험하는 외로움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도 포함되었다. 조사 결과,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전반적인 행복 수준이 낮으며, 외로움, 우울 등 정신건강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강은택 외, 2016; 민보경, 2023; 유민상, 신동훈, 2021). 또한 학교나 직장에 소속된 청년도 외로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직장이나 학교에 소속 여부가 외로움을 완화하는 충분조건은 아닌 것으로 이해된다(변금선, 김정숙, 2024). 따라서 기존의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청년 중심의 외로움과 고립감에 대한 관심을 1인가구 재직 청년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1인가구 청년은 주거 불안정, 취약한 사회적 지지망, 치열한 경쟁 등의 복합적 조건 속에서 삶의 만족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정된 사회적 지지체계는 외로움을 높이고, 삶의 만족을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Baumeister와 Leary(1995)의 소속욕구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려는 근본적 동기를 지닌다. 개인은 빈번하고 긍정적인 교류를 통해 관계의 지속성과 정서적 안정감을 확보하고자 하며, 이러한 관계적 유대는 심리적 안녕과 사회적 적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때 정서적 고통과 심리적 부적응이 발생한다. 즉, 소속 욕구의 좌절은 외로움으로 나타나며, 이는 개인의 안녕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외로움은 사회적 관계 결핍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Marangoni & Ickes, 1989; Peplau & Perlman, 1982). 팬데믹 이후 디지털 연결성의 증대와 대면 상호작용의 감소, 사회 전반의 경쟁 심화와 압력은 개인을 고립시키고 외로움을 경험하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McCarthy et al., 2026). 이에 더하여 1인가구 청년은 직장과 학교 이외에 타인과 상호작용 기회가 적고, 기존의 지지망이 불안정하며, 취업과 직업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스트레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외로움을 경험할 위험이 더 높다(Wright & Silard, 2022). 또한 외로움은 주관적 경험으로, 동료나 가족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도 타인과의 단절을 느끼면 외로움을 경험할 수 있다(남보영 외, 2024; 이운영 외, 2017). 외로움은 우울, 불안 등 부정적 정서 경험에 영향을 미치며, 외로움을 자주 경험하는 사람들은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정다송, 이동훈, 2024; 최규환, 2015; Bryan et al., 2023; Zoch et al., 2022). 따라서 외로움을 경험하기 쉬운 1인가구 재직 청년은 전반적 만족감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로움은 부정적 정서의 선행요인이며, 특히 우울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acioppo & Hawkley, 2009). 우울은 개인이 자신과 세상, 미래를 바라보는 인지적 틀을 부정적으로 왜곡시키는 심리적 상태이다(Beck, 1987). 이러한 부정적 인지구조는 세상을 위협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게 하며, 사회를 불공정한 곳으로 지각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낮아지는 경향이 보고되었다(정선희, 양난미, 2021). 이는 우울이 개인의 공정성 인식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청년세대는 노동시장 진입 초기 단계에서 비정규직 고용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재직 청년의 경우 노동시장 기회 구조와 보상 체계의 공정성에 대해 보다 비판적이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신지현, 김민지, 2024). 이러한 맥락은 청년의 우울과 공정성 인식 간 관계를 탐색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나아가 청년층의 공정성 인식은 삶의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윤민재, 임정재, 2023; Wu & Wang, 2024), 사회신뢰와 사회참여가 높은 집단이 행복한 것으로 나타나(민보경, 2023), 이러한 필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우울은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보고되었다(정병삼, 2023). 사회참여 인식은 개인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상호작용하고 기여하는 과정으로, 소속 욕구가 행동으로 표현된 형태로 이해될 수 있다. 실증적 연구에 따르면 사회참여는 사회적 통합을 강화하고 삶의 만족을 증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강상훈, 2025; 곽윤경, 2021; 김수희 외, 2018; 최아영, 2022). 그러나 1인가구 재직 청년의 외로움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 우울이 사회참여 인식을 저하시킨다면, 결과적으로 삶의 만족이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Baumeister와 Leary(1995)의 소속감 욕구 이론을 이론적 토대로 삼아, 1인가구 재직 청년의 외로움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기본 욕구인 소속감의 좌절은 부정적 인지정서적 반응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1인가구 재직 청년의 발달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우울, 공정성 인식, 사회참여 인식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외로움과 삶의 만족 간 관계를 개인의 내면적 정서 차원뿐 아니라, 사회적 맥락을 포함한 통합적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 재직 청년의 심리적 어려움을 개인적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사회적 인식과 사회참여 인식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나아가 본 연구는 1인가구 재직 청년의 심리·사회적 안녕을 증진하기 위해 정신건강 지원과 사회적 신뢰 및 참여 기회를 연계하는 통합적 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실천적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1인가구 재직 청년의 외로움, 우울, 공정성 인식, 사회참여 인식, 삶의 만족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1인가구 재직 청년의 외로움과 삶의 만족의 관계를 우울, 공정성 인식, 사회참여 인식이 매개하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소속감 욕구이론
        Baumeister와 Leary(1995)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타인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고, 그 관계 속에서 반복적이고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유지하려는 강력한 소속 욕구에 의해 동기화되는 존재라고 보았다. 즉, 소속 욕구는 인간의 기본 욕구이며, 심리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소속 욕구는 개인의 심리적 안정감, 정서적 건강, 그리고 삶의 만족을 유지하는 근본적 심리적 동기로 작용한다. 소속 욕구는 지속적 관심과 빈번한 상호작용 욕구의 결합으로 구성된다. 이는 단순한 사회적 접촉을 넘어, 장기적이며 안정적인 관계적 맥락 속에서 상호 배려와 관심이 지속되는 상호작용을 추구하는 경향을 의미하는 것이다.

        소속감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외로움, 소외감, 우울감, 낮은 자존감 등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가능성이 커진다. 즉, 사회적 관계가 약화되거나 단절될 수 있다는 인식은 다양한 부정적 정서 및 행동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소속감 욕구의 결핍은 외로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Cacioppo & Hawkley, 2009). 외로움은 단순한 사회적 접촉의 양보다 관계 속에서 지각되는 소속감의 질적 수준이 낮아질 때 경험된다. 성별, 사회경제적 계층, 인종 등 사회구조적 요인과 외로움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에서는 사회구조적 요인이 관계의 질을 매개로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Hawkley et al., 2008). 이는 외로움이 소속욕구 충족 실패의 주관적 지각과 관련이 높은 것을 확인한 결과이다. 또한 외로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타인과 보내는 전체 시간의 양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외로운 사람들은 친구나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Jones, 1981). 이러한 연구결과는 가족이나 동거하는 사람과의 친밀한 상호작용이 적은 1인가구 재직 청년이 외로움에 취약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2. 외로움
        외로움은 1인가구 증가에 따라 중요하게 부각되는 심리적 문제 중의 하나이다. 외로움은 개인의 사회적 관계가 충족되지 않음을 지각하는 내적 상태로 정의한다(Heinrich & Gullone, 2006). 즉, 자신이 원하는 만큼 대인관계에서 만족하지 못할 때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 외로움은 복합적이고 과정적인 정서로, 관계적 결핍에 대한 지각과 이로 인한 고통스러운 정서로 이해할 수 있다(서영석 외, 2020; Russell et al., 1978; Stein & Tuval-Mashiach, 2015). 즉, 외로움은 타인과의 관계가 결핍되었다고 느낄 때 발생하며, 심리적 고통을 동반한다. 외로움은 단순히 정서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신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지속되면 우울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민진, 김성아, 2022). 이외에도 알코올 중독, 건강하지 않은 식사 패턴, 운동량 감소, 수면 부족, 약물 남용, 알츠하이머, 고혈압, 노화 촉진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다양한 부정적 영향이 확인되었다(Snell, 2017).

        직장이나 학교와 같이 소속집단이 분명한 청년들도 외로움으로 심리적 고통을 겪는 사례가 나타난다(Marangoni & Ickes, 1989). 재직 청년들은 근무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제약적 조건으로 인해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손인서, 김승섭, 2015; Cacioppo et al., 2007), 이러한 부적응이 외로움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남보영 외, 2024). 재직 청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직장에서 투명인간이라고 느낄 때, 기업에서의 소속감이 낮을 때, 직장 내에서의 관계가 부족한 상황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Wright & Silard, 2022). 외로움은 삶의 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어(박동진, 이지연, 2025; 탁하연, 김희연, 2024; 한승우, 김은영, 2023), 1인가구 재직 청년의 외로움이 삶의 만족을 저해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삶의 만족
        삶의 만족은 행복 또는 주관적 안녕감을 구성하는 개념이다(Diener, 2000; Diener & Emmons, 1984). 삶의 만족은 개인이 일상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누리고, 삶에 의미와 책임감을 부여하며, 설정한 목표를 성취하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이러한 만족감은 개인이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게 하며, 전반적인 삶에 대한 낙관적 태도로 이어진다. 또한 삶의 만족은 단지 현재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삶 전반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다시 말해, 개인의 전 생애에 걸친 삶의 흐름에 대한 총체적인 만족을 반영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삶의 만족도는 현재 개인의 삶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 정도를 의미한다. 삶의 만족도는 단일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보다는 주거, 경제, 건강, 사회적 관계, 심리적 안녕 등 다양한 영역과 복합적으로 연관된다(Diener et al., 1985). 청년기는 삶의 기반을 형성하는 시기로, 주거, 고용,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불안정성을 경험한다. 그중에서도 1인가구 청년은 외로움, 고립감, 주거 불안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어 삶의 만족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1인가구 재직 청년의 삶의 만족도를 직접 확인한 연구는 없으나, 한국의 세대별 주관적 행복을 확인한 연구에서는 중장년 세대보다 청년세대의 주관적 행복이 낮게 나타났다(윤민재, 임정재, 2023). 또한, 1인가구의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1인가구의 삶의 만족이 낮은 것을 확인하였으며, 높은 사회적 고립감, 우울감을 보고하였다(강은택 외, 2016; 유민상, 신동훈, 2021). 청년층은 계층이동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계층인식과 계층이동인식이 높을수록 즉, 노력을 통해 자신의 세대보다 자식 세대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을 인식할수록, 사회참여 인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최아영, 2022). 이러한 연구결과는 거주 형태, 부정적 정서, 사회에 대한 인식과 참여 등이 청년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4. 우울
        우울은 슬픔, 실망, 좌절, 침체감 등을 포함한 상실에 대한 복합적 정서 반응이다(권석만, 1996). 우울은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누구에게나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정상적 정서 반응에서부터, 전문적인 치료가 요구되는 정신병적 우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이훈진, 원호택, 1998). 1인가구 청년은 다양한 측면에서 우울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의 우울증 유병률은 일반 국민과 비교하여 2배 이상 높은 수준이었다(윤명숙, 이희정, 2018). 특성별로는 사회적 교류가 적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사무직이나 전문직, 학생이 기술직에 비해 우울이 높았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의 우울이 높았다(김영주, 곽인경, 2020). 청년 주거 빈곤도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배정희, 구예닮, 2023). 이는 사회적 교류가 제한적이고, 주거환경이 불안정한 1인가구 청년이 우울에 취약한 집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1인가구 청년의 고독감과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에서는 우울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박동진, 2025). 이는 1인가구 청년의 우울을 낮추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개입하고, 고독감과 우울감을 낮추기 위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청년세대는 과거보다 심화된 경쟁체제, 미래 불확실성, 불안정한 사회경제적 지위, 물질적 박탈감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1인가구 청년이 경험하는 우울의 문제는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우울감은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김안나, 최승아, 2016; 엄주란, 문재우, 2016; 최성수, 송지현, 2023), 청년의 우울에 대한 지속적 관심이 요구된다.

        우울은 개인의 인지적 판단 체계에 영향을 미쳐 공정성 인식에서 인지 왜곡을 초래한다. Forgas(1995)의 정서 주입 모델(Affect Infusion Model: AIM)에서 정서는 정보제공의 역할을 하며, 특히 공정성 평가와 같이 복잡한 판단에서 정서의 영향이 강해진다고 제안하였다. 즉, 부정적 정서는 부정적 평가의 근거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공정성 인식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이를 지지하였다. 우울은 공정성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Hanmo et al., 2025), 부정 정서 상태에 있는 연구 참여자들은 분배와 절차 정의를 더 낮게 지각하였다(Mao et al., 2018).

        또한 우울은 사회참여 인식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확인된다. Beck(1987)은 우울한 개인이 자신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을 형성하여 사회적 상호작용으로부터 철수하고 행동이 위축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실증연구를 통해 지지되었다. 국내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우울한 집단은 사회참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지훈 외, 2024). 우울은 지역사회 참여와 부적 관계가 있었으며, 심각한 우울을 경험하는 사람은 지역사회 참여 행동뿐 아니라,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낮았고, 원하는 만큼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agata et al., 2021). 이는 낮은 사회참여 인식이 우울의 원인이 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확장하는 것으로, 우울이 낮은 사회참여 인식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연구결과이다. 이를 종합하면, 우울은 개인의 인지적 판단을 왜곡하고 행동반경을 좁히는 기제로 작용하여 청년의 공정성 인식과 사회참여 인식을 낮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5. 공정성 인식
        공정성 인식은 사회적 분배, 절차, 상호작용이 얼마나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평가하는 인지적 판단이다(윤민재 외, 2025). 공정성 개념은 그 안에 형평(equity)의 원칙과 평등(equality)의 원칙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와 경쟁이 보편적 윤리가 된 현대사회에서 대체로 공정성은 능력주의적 형평, 즉 절차적 정의로 이해된다. 즉, 공정한 절차에서 순수하게 실적이나 재능을 기준으로 보상을 주는 것이 공정하다는 믿음이 보편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국내 연구는 한국의 청년세대가 처한 낮은 경제성장과 노동시장 진입 장벽과 같은 구조적 특수성이 형평성을 바탕으로 한 공정성 민감도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주었다(윤민재, 임정재, 2023). 재직 청년은 한정된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에서 승리한 집단으로 보이나, 중년 집단보다 자영업, 비정규직, 단순 노무직 등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아 노동시장 내 질적 격차를 더 구체적으로 체감할 수 있다(신지현, 김민지, 2024). 조사 결과, 노동시장에 진입한 재직 청년은 노동시장 기회 구조와 보상 체계의 공정성에 보다 민감하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지현, 김민지, 2024).

        공정성 인식이 개인의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는 다양한 사회 맥락에서 이루어져 왔다. 사회의 공정성과 주관적 안녕의 관계를 확인한 프랑스 연구에서는 두 변인 간 강한 상관을 확인하였고(Forsé & Parodi, 2014),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소득 불균형은 타인의 공정함에 대한 지각과 행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Oishi et al., 2011). 국내 연구에서는 청년의 공정성 인식이 주관적 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윤민재, 임정재, 2023). 이 연구에서는 세대별 차이를 검증하였는데, 청년세대의 공정성 인식에 따른 행복의 차이가 다른 세대와 달리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청년의 행복에서 공정성 인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6. 사회참여 인식
        사회참여는 개인이 생애 전반에 걸쳐 활동 영역을 가족이라는 사적 범주를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장하는 과정으로, 실제 참여 행태와 그 가치에 대한 인식의 두 차원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사회참여는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부여된 다양한 역할과 책임을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사회에서 청년들의 사회참여는 노동시장 참여, 지역사회 봉사활동, 정치적 참여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김재희, 박은규, 2016). 또한 지역 구성원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미래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하는 활동(박선희, 윤명숙, 2024), 일자리 참여 등 공식적 활동은 물론 동창회 등의 친목단체, 동호회, 취미단체, 자원봉사, 시민 혹은 지역사회 모임 등도 포함한다. 사회참여 인식은 실제 참여 빈도와 달리 스스로 사회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에 관한 주관적 느낌으로 정의할 수 있다(신준섭 외, 2023). 청년의 사회참여 인식은 다양한 측면에서 청년 개인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회참여 활동은 치료적 개입의 관점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완화하는 보호 요인으로 확인되었다(탁하연, 김희연, 2024). 또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청년의 심리적 안정, 삶의 만족에 기여하고(강상훈, 안지민, 2022; 정명은 외 2014; 허종호 외, 2021), 자아실현과 삶의 만족도를 증진하였다(강상훈, 2025). 최아영(2022)의 연구에서는 사회참여 활동이 청년의 외로움 감소와 행복감 증진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회참여 인식은 청년들의 내적 자원과 외적 요인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확인되었다(Holmén & Furukawa, 2002).

        사회참여 인식은 상향적 측면에서 실제적 사회적 관계 형성과 긍정적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또한 하향적 측면에서는 소속감과 연대감, 자기효능감을 증진시켜 개인의 내적 자원을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Ryan & Deci, 2000). 이러한 연구들은 사회참여 인식이 1인가구 재직 청년의 외로움으로 인한 우울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를 고려할 때 다양한 장면에서 청년의 사회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외로운 청년의 삶의 만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1인가구 재직 청년의 외로움이 삶의 만족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우울, 공정성 인식, 사회참여 인식을 매개로 간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는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적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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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연구원이 구축한 「서울청년패널조사(SYPS: Seoul Young Adult Panel Study)」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서울청년패널조사」는 2021년 11월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4세의 내국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종단면 조사이다(변금선 외, 2023). 해당 조사는 2022년 8월 20일부터 2022년 12월 29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최종적으로 5,265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다. 웹조사 로직 설정으로 불성실 응답 통제 및 응답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미응답시 다음 문항으로 넘어갈 수 없도록 설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5,265명 중에서 본인이 1인 재직 가구라고 응답한 1,179명의 응답 데이터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본은 남성 547명(46.4%), 여성 632명(53.6%)으로 구성되었다. 최종 학력 분포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 249명(21.1%), 전문대 졸업자 146명(12.4%), 대학교 졸업자 697명(59.1%), 대학원 이상 87명(7.4%)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의 평균 나이는 만 28.61(SD=3.33)세였다.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1,179)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547
            	46.4
          

          
            	여성
            	632
            	53.6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49
            	21.1
          

          
            	전문대 졸업
            	146
            	12.4
          

          
            	대학교 졸업
            	697
            	59.1
          

          
            	대학원 졸업
            	87
            	7.4
          

          
            	나이
            	18~22세
            	49
            	4.2
          

          
            	23~28세
            	497
            	42.1
          

          
            	29~34세
            	633
            	53.7
          

          
            	전체
            	1,179
            	100
          

          
            	만 나이
            	28.61(M)
            	3.33(SD)
          

        

        

      

      
        3. 측정도구
        
          1) 외로움
          외로움을 측정하기 위하여 2022년 서울청년패널조사의 외로움 측정 문항을 활용하였다. 본 문항은 UCLA(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에서 개발한 외로움 평가 척도를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번역한 한국형 UCLA 외로움 척도(Korean-UCLA Loneliness scale)이다. 문항의 예시로는 “나와 같이 있어 줄 사람이 부족하다”, “도움을 청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나는 혼자라고 생각한다” 등이 있다. 외로움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17번의 요인적재치(.24)가 기준치(.40) 미만으로 나타나 해당 문항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총 19문항을 사용하여 외로움을 측정하였다. 총 4점 평정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외로움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4로 나타났다.

        

        
          2) 우울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2022년 서울청년패널조사의 우울 측정 문항을 활용하였다. 본 문항은 한국복지패널에서 사용한 CES-D의 11문항으로,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상당히 우울하다”,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등의 내용으로 해당 빈도를 묻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일주일에 1일 미만, 일주일에 1~2일간, 일주일에 3~4일간, 일주일에 5일 이상의 빈도를 4점 척도로 측정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90으로 나타났다.

        

        
          3) 공정성 인식
          공정성 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2022년 서울청년패널조사에서 개발한 공정성 인식 문항을 활용하였다. 본 문항은 청년의 사회적 보상 및 기회의 형평성에 대한 인식을 묻는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내용은 “우리 사회는 노력에 따른 공정한 대가가 제공되고 있다”, “사회적 성취에 있어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보다 내 노력이 더 중요하다”, “40~50대와 비교했을 때 청년세대가 사회·경제적으로 기회가 더 많다”, “청년세대는 우리 사회로부터 충분한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다”, “우리 사회는 다른 나라에 비해 청년세대가 살만한 나라이다”로 구성되었다. 총 5점 평정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77로 나타났다.

        

        
          4) 사회참여 인식
          사회참여 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2022년 서울청년패널조사에서 개발한 사회참여 인식 문항을 활용하였다. 정치 문제에 대한 이해 및 참여능력, 사회적 포용성, 정치적 영향력을 묻는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로 구성되었다. 총 5점 평정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참여 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68로 나타났다.

        

        
          5) 삶의 만족
          삶의 만족을 측정하기 위하여 2022년 서울청년패널조사에서 사용한 삶의 만족도 문항을 활용하였다. 삶의 만족도 문항은 2019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정해식, 2019)에서 활용한 질문으로, ‘캔트릴 사다리’를 통해 자신의 삶을 사다리로 생각하도록 한 후, 현재의 삶이 전반적으로 최상일 경우 10점, 최악일 경우 0점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방법을 말한다(Cantril, 1965). 본 문항은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과 생활수준, 건강, 내가 삶에서 성취한 것, 가족관계 등 13개의 영역에 대한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11점 평정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5로 나타났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27.0과 AMOS 29.0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기술통계를 통해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변인 분석을 위해 기술통계치, 상관관계, 정규성 등을 검토하였다. 이후 측정모형 분석을 실시하여 변수의 타당성을 확인한 뒤, 연구가설 검증을 위해 구조모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평가는 절대적합지수(RMSEA, SRMR)와 상대적합지수(NFI, TLI, CFI)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였다. RMSEA는 .08 미만이면 좋음으로 평가(우종필, 2012)하고, SRMR은 .08 미만이면 양호한 것(Browne & Cudeck, 1992)으로, NFI, TLI, CFI는 .95 이상이면 적합도가 매우 좋은 것(우종필, 2012)으로 판단한다. 또한 최종 모형에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산출하여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였으며, 공정성 인식과 사회참여 인식의 매개효과는 부트스트래핑과 팬텀변수 기법을 활용하여 그 영향력과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Ⅳ.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의 주요 잠재변인의 평균은 외로움 1.95(SD=0.58), 우울 1.67(SD=0.59), 공정성 인식 2.43(SD=0.79), 사회참여 인식 3.34(SD=0.79), 삶의 만족 5.73(SD=1.79)으로 나타났다. 이는 1인가구 재직 청년의 외로움, 우울, 공정성 인식, 삶의 만족은 보통보다 다소 낮고, 사회참여 인식은 보통보다 다소 높은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연구모형에 사용된 외로움, 우울, 공정성 인식, 사회참여 인식, 삶의 만족 간의 잠재변인 간 상관계수는 -.58~.63으로 나타났으며, 외로움과 공정성 인식 간 관계를 제외하고 모든 상관이 유의하였다. 자료의 정규성 충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 값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왜도의 절대값이 2 미만이고 첨도의 절대값이 7 미만일 경우 자료가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한다(Finney & Distefano, 2013). 왜도의 통계량 분석결과, -.37~1.22, 첨도는 -.15~1.20으로 정규분포의 가정에 충족하였다<표 2>.

        
          <표 2> 
				
          

          
            잠재변인의 상관계수 및 기술통계량
            (N=1,179)

          
          

        

        
          
            
              	변인
              	1
              	2
              	3
              	4
              	5
            

          
          
            	1. 외로움
            	1
            	
            	
            	
            	
          

          
            	2. 우울
            	.63**
            	1
            	
            	
            	
          

          
            	3. 공정성 인식
            	-.13
            	-.15**
            	1
            	
            	
          

          
            	4. 사회참여 인식
            	-.26**
            	-.22**
            	.06*
            	1
            	
          

          
            	5. 삶의 만족
            	-.54**
            	-.58**
            	.37**
            	.26**
            	1
          

          
            	
              M
            
            	1.95
            	1.67
            	2.43
            	3.34
            	5.73
          

          
            	
              SD
            
            	0.58
            	0.59
            	0.79
            	0.79
            	1.79
          

          
            	왜도
            	0.41
            	1.22
            	0.40
            	-0.16
            	-0.37
          

          
            	첨도
            	-0.15
            	1.20
            	0.15
            	0.27
            	0.16
          

        

        
          
            주) **p<.01, *p<.05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 공차한계,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모든 변수 간 상관이 .80 이하였으며, 공차한계는 .199~.644[> .10], 분산팽창계수는 1.554~5.020[< 10]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측정모형 분석
        측정모형의 적합도 분석결과, x²값은 329.186(p<.001)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x²값은 표본수가 증가할수록 실제 모형이 적합하더라도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RMSEA, SRMR, NFI, TLI, CFI 등 추가적인 적합도 지수를 산출하여 모형 적합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였다(Hair et al., 2006). 각 값은 RMSEA=.065, SRMR=.0354, NFI=.973, TLI=.968, CFI=.977로 나타나, 자료가 측정모형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측정모형의 적합도
          
          

        

        
          
            
              	
                x
                2
              
              	
                df
              
              	
                p
              
              	RMSEA
              	SRMR
              	NFI
              	TLI
              	CFI
            

          
          
            	329.186
            	55
            	.000
            	.065
            	.0354
            	.973
            	.968
            	.977
          

        

        

        관측변인들이 잠재변인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수렴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수렴타당도는 합성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 .70 이상, 평균분산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50 이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우종필, 2012). 분석결과, 모든 잠재변인에 대한 결과값이 기준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렴타당도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합성신뢰도와 평균분산추출값을 산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수렴타당도 검증 결과
          
          

        

        
          
            
              	구분
              	CR
              	AVE
            

          
          
            	잠재변인
            	외로움
            	0.945
            	0.851
          

          
            	우울
            	0.899
            	0.749
          

          
            	공정성 인식
            	0.815
            	0.693
          

          
            	사회참여 인식
            	0.744
            	0.594
          

          
            	삶의 만족
            	0.951
            	0.866
          

          
            	기준치
            	>.70
            	>.50
          

        

        

      

      
        3. 구조모형 적합도 분석
        측정모형 검증을 통해 잠재변인들의 집중 및 판별 타당도를 확인한 후,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모형을 구축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적합도 지수 분석결과, x²값은 398.445(p<.001)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모형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x²값은 표본크기에 민감하여 표본수가 증가할수록 모형이 실제로 적합하더라도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는 한계가 있으므로, RMSEA, SRMR, NFI, TLI, CFI 등 추가적인 적합도 지수를 산출하여 모형 적합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였다. 각 값은 RMSEA=.061, SRMR=.0375, NFI=.968, TLI=.962, CFI=.973으로 나타나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5> 
				
          

          
            연구모형의 적합도
          
          

        

        
          
            
              	
                x
                2
              
              	
                df
              
              	
                p
              
              	RMSEA
              	SRMR
              	NFI
              	TLI
              	CFI
            

          
          
            	398.445
            	74
            	.000
            	.061
            	.0375
            	.968
            	.962
            	.973
          

        

        

      

      
        4. 연구모형 분석
        연구모형 분석에 앞서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여성의 우울이 남성보다 높고, 여성의 사회참여 인식이 남성보다 낮은 성별의 영향이 나타났다. 공정성 인식과 사회참여 인식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두 변인을 통제변인으로 포함하였다.

        외로움, 우울, 공정성 인식, 사회참여 인식, 삶의 만족 간 직접적인 영향 관계를 검증하고자 경로계수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외로움에서 삶의 만족에 이르는 경로는 부적으로 유의하였고(β=-.187, p<.001), 우울에 이르는 경로는 정적으로 유의하였다(β=.682, p<.001). 우울에서 공정성 인식(β=-.189, p<.001)과 사회참여 인식(β=-.265, p<.001), 삶의 만족(β=-.411, p<.001)에 이르는 경로는 모두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공정성 인식과 사회참여 인식에서 삶의 만족에 이르는 경로는 모두 정적(β=.302, β=.092, p<.001)으로 유의하였다.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및 분석결과는 <표 6>과 [그림 2]와 같다.

        
          <표 6> 
				
          

          
            연구모형 경로계수
            (N=1,179)

          
          

        

        
          
            
              	경로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β)
              	표준오차(S.E.)
              	검정통계량(C.R.)
            

          
          
            	외로움
            	→ 우울
            	0.602
            	0.682
            	0.026
            	23.448***
          

          
            	→ 삶의 만족
            	-0.589
            	-0.187
            	0.104
            	-5.654***
          

          
            	우울
            	→ 공정성 인식
            	-0.295
            	-0.189
            	0.049
            	-6.06***
          

          
            	→ 사회참여 인식
            	-0.354
            	-0.265
            	0.047
            	-7.523***
          

          
            	→ 삶의 만족
            	-1.470
            	-0.411
            	0.130
            	-11.297***
          

          
            	공정성 인식
            	→ 삶의 만족
            	0.693
            	0.302
            	0.072
            	9.686***
          

          
            	사회참여 인식
            	→ 삶의 만족
            	0.246
            	0.092
            	0.074
            	3.320***
          

        

        
          
            주) ***p <.001
          

        

        

        
          
          

          [그림 2] 
				
          

          
            구조모형 분석결과
            주) 1) 경로계수는 표준화 값임.

            2) ***p <.001, *p <.05

          
          

          

        

      

      
        5. 매개효과 검증
        외로움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핑 절차를 활용했다. 부트스트랩핑 방법을 실행하기 위해서 원자료(N=1,179)로부터 5,000개의 표본을 생성하여 모수 추정치에 사용하였으며, 신뢰구간은 95%에서 설정하였다. 부트스트랩 방법을 통한 모형의 간접효과 분석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외로움에서 전체 변인을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의 신뢰구간 내 0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β=-.336, p<.001).

        
          <표 7> 
				
          

          
            최종모형의 부트스트랩 검증을 통한 순차 매개효과
            (N=1,179)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95% 신뢰구간
            

            
              	최소
              	최대
            

          
          
            	외로움 → 우울 → 공정성 및 사회참여 인식 → 삶의 만족
            	-.187
            	-.336***
            	-.523
            	-.572
            	-.471
          

        

        
          
            주) 1) 경로계수는 표준화 값임.
          

          
            2) ***p <.001
          

        

        

        개별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팬텀변수(phantom variable)를 설정하고 분석하였다. 팬텀변수는 모형의 적합도나 모수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가상의 변수로, 각 간접효과를 분리하여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이다(배병렬, 2014). AMOS를 사용한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에서는 전체 간접효과를 추정한 값만 제시하여 매개변인이 여러 개일 경우 각각의 간접효과를 추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1인가구 재직 청년의 외로움이 우울, 공정성 인식, 사회참여 인식을 거쳐 삶의 만족에 미치는 각각의 간접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팬텀변수 기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우울, 우울과 공정성 인식, 우울과 사회참여 인식 모두 외로움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8>.

        
          <표 8> 
				
          

          
            팬텀변수를 활용한 개별 매개효과 분석
            (N=1,179)

          
          

        

        
          
            
              	경로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β)
              	표준오차(S.E.)
              	95% 신뢰구간
            

            
              	최소
              	최대
            

          
          
            	외로움 → 우울 → 삶의 만족
            	-.913
            	-.280***
            	.099
            	-1.112
            	-.726
          

          
            	외로움 → 우울 → 공정성 인식 → 삶의 만족
            	-.127
            	-.039***
            	.025
            	-.181
            	-.082
          

          
            	외로움 → 우울 → 사회참여 인식 → 삶의 만족
            	-.054
            	-.017**
            	.02
            	-.101
            	-.021
          

        

        
          
            주) ***p <.001, **p <.01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Baumeister와 Leary(1995)의 소속감 욕구 이론을 기반으로 1인가구 재직 청년의 외로움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우울, 공정성 인식, 사회참여 인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2022년 서울연구원이 구축한 서울청년패널조사 2차년도 자료 중 서울시 1인가구 재직 청년 1,179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1인가구 재직 청년의 개인 변인과 사회에 대한 인식과 사회참여 인식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확인하여 1인가구 재직 청년의 심리사회적 안녕에 대한 다차원적 이해를 시도하였다. 주요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1인가구 재직 청년의 외로움은 삶의 만족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빈번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정서적 안정감을 가져온다는 소속감 욕구 이론(Baumeister & Leary, 1995)의 이론적 가정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외로움이 삶의 만족을 낮춘다는 선행연구결과(박동진, 이지연, 2025; 최규환, 2015; 탁하연, 김희연, 2024; 한승우, 김은영, 2023)와 일치하는 것이다. 1인가구 재직 청년은 가정 내 일상적 상호작용의 부재, 직장 내 경쟁적 환경, 퇴근 이후의 고립된 생활 패턴 등 구조적 조건 속에서 외로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단순한 개인 내적 정서 문제가 아니라 생활 맥락과 결합된 사회구조적 현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외로운 1인가구 청년의 삶의 만족 증진을 위한 개입이 필요하다. 대인관계 기술 향상에 초점을 맞춘 소규모 그룹 교육 및 마음챙김 명상(Cacioppo et al., 2015), 회복탄력성 훈련 프로그램(Sylvia et al., 2021), 지역 기반 커뮤니티 활성화, 집단 여가 및 식생활 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 관계 형성 기회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근무지 내에 친목도모를 위한 공동점심 식사, 팀 빌딩 활동 등을 통해 업무 리듬에 사회적 활동을 접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서울시 1인가구 재직 청년의 외로움은 우울을 매개로 삶의 만족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우울이 외로움과 삶의 만족의 관계를 매개한 연구결과(박동진, 2025; 정다송, 이동훈, 2024)와 외로움이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Cacioppo & Hawkley, 2009), 우울이 삶의 만족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김안나, 최승아, 2016; 송도훈 외, 2025; 엄주란, 문재우, 2016; 최성수, 송지현, 2023; Kim-Prieto et al., 2005)와 맥락을 같이하며, 소속감 욕구 이론을 실증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1인가구 재직 청년의 삶의 만족 향상을 위해서는 외로움 감소와 함께, 우울로의 전이를 조기에 차단하는 정신건강 개입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청년 정신건강을 위한 공공 상담 사업의 확대, 기업 내 EAP(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확대, 청년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을 위한 정서지원 등 지역사회와 근로현장 중심의 다각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외로움은 우울과 공정성 인식을 차례로 매개하여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쳤다. 먼저 우울은 공정성 인식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우울한 개인이 세상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한다는 Beck(1987)의 부정적 인지 삼제 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로,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를 불공정하게 인식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또한 우울이 공정성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연구결과(Hanmo et al., 2025; Mao et al., 2018)와 일치하는 것이다. 기존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공정성 인식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강미숙 외, 2022; 노민정, 2021)을 보고하였다. 여기에 본 연구결과를 통합하면, 세상이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개인을 우울하게 하고, 우울한 개인은 세상이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는 악순환의 관계에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이 공정성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여, 우울과 공정성 인식의 순환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확장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공정성 인식은 삶의 만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일관적으로 보고된 결과(윤민재, 임정재, 2023; Forsé & Parodi, 2014; Oishi et al., 2011)와 일치한다. 부패와 같이 사회적 공정성을 훼손하는 요인이 구성원의 사회적 신뢰를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행복을 저해한다는 주장(Welsch, 2008)을 고려할 때, 본 연구결과는 공정성 인식이 삶의 만족에 중요한 심리적 기제로 작용함을 뒷받침한다. 최근 한국 청년층에게 공정성 문제는 주요 관심사이자 사회에 대한 불만족과 박탈감을 형성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윤민재, 임정재, 2023). 재직 청년에게는 직장 내 절차공정성이나 사회의 분배공정성이 더 중요하게 지각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결과는 청년층의 공정성 지각을 보다 면밀히 이해할 필요성이 있고, 직장과 사회적 차원에서 공정성 증진 노력이 삶의 만족도 향상과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1인가구 재직 청년의 외로움은 우울과 공정성 인식을 거쳐 삶의 만족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인가구 재직 청년의 외로움이 우울 수준을 높이고, 이러한 정서적 부적응이 사회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으로 형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삶의 만족을 저하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1인가구 재직 청년의 삶의 만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개인 차원의 정서적 지지에 그치지 않고, 사회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 지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개입이 필요하다.

      넷째, 1인가구 재직 청년의 외로움은 우울과 사회참여 인식을 거쳐 삶의 만족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우울이 사회참여 인식에 미치는 부적 영향이 유의하였다. 이는 우울이 사회참여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김지훈 외, 2024; 정병삼, 2023; Nagata et al., 2021)를 지지하는 결과이며, 정서적 위축이 사회참여 축소로 이어지는 경로를 보여준다. 또한, 우울은 사회참여 인식을 매개로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쳤다. 우울을 경험하는 청년은 대인 접촉과 공동체 활동에 소극적일 수 있고, 이에 따라 사회적 자원 접근과 관계 형성의 기회가 축소되어 결과적으로 삶의 만족이 낮아질 수 있다. 반대로, 높은 사회참여 인식은 삶의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사회참여 인식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정적 영향이 유의하였다. 이는 사회참여가 삶의 만족을 향상킨다는 선행연구결과(강상훈, 2025; 곽윤경, 2021; 김수희 외, 2018; 최아영, 2022)와 일치한다. 사회참여 인식은 소속감, 연대감,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외로움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개인의 심리적 회복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강상훈, 2025; 강상훈, 안지민, 2022), 우울한 개인의 사회참여 인식 향상을 통해 삶의 만족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우울이 높은 1인가구 재직 청년의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사회의 유능한 구성원으로 지각할 수 있도록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우울이 사회참여 인식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소속집단이 분명한 재직 청년도 우울을 경험하면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사회참여 의지가 위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들의 우울이 사회적 철수로 이어지지 않도록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참여 인식은 개인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며 주체성을 형성해 가는 심리적 과정이다(Cicognani & Zani, 2006). 따라서 심리적 위축 및 사회적 교류가 저하된 직원을 위해 퇴근 후 일상에서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맞춤 틈새형 사회참여 네트워크를 기획하여, 이들이 사회적 연결감을 회복하도록 돕는 실질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나아가 기업 차원에서 1인가구 재직 청년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소속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한 마일리지 등 인센티브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제도적 정비,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사회참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고취시키고 궁극적으로 1인가구 재직 청년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실효성있는 기제가 될 것이다. 한편 선행연구에서는 재직 청년들의 유급 노동 및 통근 시간 등 물리적인 시간 제약으로 인해 사회참여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고하여(정은희, 주은선, 2020; Yang et al., 2018),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조직과 정책 차원의 지원이 요구된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년이 주체적으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며 사회적 관계를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참여 프로그램과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서울특별시, 2025). 이러한 정책적 접근은 청년의 외로움을 완화하고 우울을 낮추는 동시에, 사회에 대한 신뢰와 안정감을 증진시켜 삶의 만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Baumeister와 Leary(1995)의 소속감 욕구 이론을 바탕으로 인간의 관계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외로움과 우울이 1인가구 재직 청년의 삶의 만족에 어떠한 과정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를 통합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외로움과 우울을 개인의 정서적 반응으로만 보지 않고, 공정성 인식과 사회참여 인식이라는 사회적 요인과 연결하여 분석함으로써, 소속감 욕구의 결핍이 정서적·인지적·행동적 차원 모두에 파급된다는 이론적 확장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1인가구 재직 청년을 대상으로 외로움과 우울의 정서적 요인이 공정성 인식과 사회참여 인식을 통해 삶의 만족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다양한 대상에 대한 맞춤형 정책 및 상담 개입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즉, 청년층의 정서적 안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개인 내적 요인에 대한 심리적 지원과 더불어 공정성 인식 제고, 사회적 관계망 회복, 지역 기반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 소속감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층적 접근이 필요하며, 직장이 있는 경우라도 세심한 관심이 요구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횡단적인 데이터로 변수 간 시간적 선후 관계를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다. 소속감 욕구이론을 기반으로 선행연구를 통해 이론적으로 경로를 설정하였지만, 실제 인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이후 연구에서는 종단 설계를 통해 외로움, 우울, 공정성 인식, 사회참여 인식, 삶의 만족의 시간적 선후와 상호작용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서울시 1인가구 재직 청년으로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지역적인 특성이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1인가구 재직 청년을 포함하여 비교 및 분석함으로써 일반화를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고용형태가 다수 범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집단의 표본 수가 충분하지 않아 통제변수로 포함하지 못하였다. 고용형태는 우울, 공정성 인식, 사회참여 인식, 삶의 만족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변수이므로, 이를 통제하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로 볼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균형있는 표본을 확보하여 고용형태를 통제한 분석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2022년에 구축된 데이터 사용으로 최근의 사회·경제적 변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최신의 데이터를 통해 1인가구 재직 청년에 대한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적 함의를 심화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양적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여 외로움과 우울이 높은 청년들이 공정성 인식 및 사회참여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부족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청년의 주관적 경험과 인식을 탐색할 수 있는 질적 연구를 병행하여, 외로움과 우울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심리적·사회적 과정을 보다 풍부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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